
전남담양 고하기념관/출처 네이버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고하자유민주연구원은 2025년 12월 30일 미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고하아카데미
를 창립하였다.
 
 

고하아카데미는 사회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21세기화, 글로벌화, 청
년화를 통한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여할 정책계발과 그 실행을 위한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조직이다.
 
 

고하아카데미는 미래의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역사적
뿌리를 탐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실사구시·경

고하 아카데미와 떠나는 유적답사, 첫번째로 고하 송진우 유적
지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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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용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통섭적 성격을 띄고 있다. 한편 고하 아카데미는 매월 1회 광화문에서 시사
현안에 대한 주제를 정하여 청년토론회를 열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청년층의 소통과 통합을 끌어내어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씽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고하아카데미는 이번에 찾아가는 현대사 프로그램으로, 다가 오는 5월 9일 “고하
송진우, 유년의 터에서 사상의 출발까지”라는 주제로, 전남 담양 일대의 고하 유
적지 현장탐방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한 인물이 어떻게 시대를 인식하고,
사상을 형성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에 도달했는지를 그의 삶의 공간 속에서
추적하는 지적 여졍이다.
 
 

후반기에는 국채보상운동(서상돈)의 활동지인 대구 일원을 탐방할 예정이다. 한
편 연말에는 일본 명치유신 이후 일본산업화를 견인한 청년활동의 본산, 요시다
쇼인의 활동근거지를 탐방할 예정이다.
 
 

고하 송진우는 누구인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 애국지사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더불어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브나로드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일본 신
사참배, 학도병 권유 유세와 같은 대일협력을 일체 거부하였다.

특히 고하는 3.1운동을 총괄기획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항일언론투쟁을 전
개한 언론인이며 교육자이고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행사일정표

 
고하 아카데미 정용상 상임고문은,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장소에 남는다. 그 자
리를 직접 밟을 때 사상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묻고자 하는 이들, 현장을 통해 역사를 사유하고 싶은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
대한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현대사 탐방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
여 선조의 애국충정 정신과 민족주의를 알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동도
동망의 대장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고하아카데미는 5월 9일 담양지역 탐방행사에 참가할 청년을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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